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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건강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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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적 건강을 주제로 시행된 총 25편의 국내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간호 분야에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문헌 검색에 사용한 검색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국회도서관(National 
Assembly Library), 한국학술정보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등이었다. 분류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건강에 관한 연구는 의료복지 분야에서 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구 방법은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연구대상은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았고, 간호 분야에서도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며, 간호 분야에서의 사회적 건강의 개념과 관련된 하위요인
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공감, 주장, 자기조절, 협동심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건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학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compare and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related to social 
health in Korea,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related to social health in the domestic 
nursing field. Between 2001 and 2021, 25 studies were selected applying keywords such as registered 
social health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from the Academic Information Service(Riss),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Statistical analyses
were achieved using the EXCEL program.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rtion of studies conducted 
in the field of medical welfare was the highest, and most researches were survey-based studies. Several
studies focused on the elderly as subjects of their research. In the field of nursing, research related to
social health has been steadily conducted. In these studies, the sub-factors related to the concept of 
social health were identified as social support and empathy, argument, self-regulation, and cooperation.
Taken together, our findings indicate a need to conduct a study on the nursing aspect to clarify the 
concept of soci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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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건강이란 내·외적 환경에 대해 적응하는 역동적 상태

로 그 개념의 정립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고 변
화해 왔다[1]. 건강성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사회적 
건강은 건강 상태에 변화를 주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
다. 따라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문화와 생활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7호, 2022

104

반영되고 이는 건강의 정도를 나타내는 한 척도가 된다
[2,3]. 이미 과거 오래전부터 국제기구인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보편적 건강성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신체·정신적 영역과 더불어 사회적 영역
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 가지 영역이 고르게 충족되는 
총체적인 상태가 건강 유지를 위한 올바른 요건이라 하
였다[4].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19의 대유행 이전과 이후의 건강에 대한 개념도 단순
히 질병의 양적인 처치나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환경에 관한 관심
과 논의를 더욱 면밀하게 하여, 질병의 위협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확장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간호학에서는 환경을 건
강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어 건강 지킴
이로서 대상자와 건강과 관련된 그들의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5,6].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건강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
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따르는 융화와 적응을 중심으로 
사회적 건강에 대해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건강은 사회
적으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적 통합과 참여, 지원, 네트워크 등 단편적인 사회적
인 관계의 양상으로 제시하였다[7]. 

이후 시행된 다양한 연구들[8-11]에서는 사회적 건강
상태가 개인의 건강 행동과 그들의 사회 환경적 조건에
서 형성이 되며, 이러한 조건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건강
성은 건강 행동과 사회 환경적 조건의 정도, 밀도, 크기, 
결속성, 계속성, 기능성, 상호성 등에 의해 결정이 되고,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
고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건강의 건강성을 개인과 관계
되는 타인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정도로 정의하는 것으로 사회적 건
강을 좀 더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건강에 대한 다각적 방향에서 접근하려
는 노력은 1974년 캐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마크 
라론드(Marc Lalonde)에 의해 발표된 Lalonde Report 
(19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건강 및 사망에 영향을 
주는 건강 장의 모형을 인체 생리(human biology), 의
료제도(systems of health care organization), 생활 
습관(life style), 심리·사회적, 물리적 요인과 관계된 환
경(environment)의 네 가지 영역으로 명시하고,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건강 문제의 해결을 위의 네 가지 요인에 
따른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12]. 

이 같은 흐름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개인과 
집단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요인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2008년에 발표하였으며, 이후 사회적 건
강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는 건강 문제와 건강과 관련
된 사회적 요인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13,14]. 

이러한 정의들을 통해 과거에 수행된 연구들[15,16]
에서 사회적 건강은 개인의 건강과 관계된 환경의 측면
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자가 삶을 유지하는 동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관리하고 유지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의 
사회적 건강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기준과 
범위가 학문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 대한 구분과 개개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도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건강으로 이론을 
정의하고 시행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어, 관련된 연구
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발표된 논문의 다수가 개념의 속성에 따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된 자료들이며[17-19], 이러한 연구의 결과인 사회
적 건강의 개념들을 간호학적으로 이론화하여 설명하기
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건강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념에 대한 소개가 거의 부족한 현재의 상태에서 간호
학적인 연구 본래의 취지와 의미에 맞는 실천적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모호한 명제의 사용은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간호학적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건강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체계화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며, 이를 위해 먼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류하여 논문의 
정리와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학문 간에 개념과 차이를 
정리하는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추후의 체계화된 탐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실
시된 사회적 건강에 대한 논문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수행될 연구의 방향과 모
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실시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

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간호 분야에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



사회적 건강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105

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연도에 따른 학술지 분야를 분류한다.
2) 게재 연도에 따른 연구 방법을 파악한다.
3) 게재 연도에 따른 연구대상을 파악한다.
4) 게재 연도에 따른 전공 분야를 파악한다.
5) 전공 분야에 따른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주요 개념

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회적 건강을 주제로 실시된 연구의 동향

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사회적 건강을 주제로 발표된 총 2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검색에 사용한 검색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누리 미디어 
(DBpia), 한국학술정보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구글 학술 검색(Google 
Scholar) 등이었다. 사회적 건강, 심리·사회적 건강의 단
어를 주요어로 검색하였으며, 불리언 검색(Boolean 
Search) ‘AND’로 조합하여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검색된 논문 전수에 대해 게재연도, 출처, 연구대
상, 연구 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전공별로 생각하는 개념
이 다를 수 있으나 사회적 건강을 주제어로 시행된 간호
학 분야의 논문의 수가 많지 않아 보건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 작성된 논문도 사회적 건
강과 관련성이 있는 연구는 대상에 포함하여 학제적 접
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검색된 문헌의 리스트는 서지 반
출프로그램(Zotero)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학위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로 분석하였고, 원문 수집이 불가
능한 논문과 사회적 건강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었으나 사
회적 건강과 무관한 내용의 논문,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제외하였다. 

2.3 자료 분석 절차 및 기준
1) 분석 절차
본 연구를 위한 문헌들의 도출과정은 Fig. 1과 같다. 

검색 결과 NDSL 24개, Google Scholar 19개, DBpia, 
KISS, RISS 18개, NAL 13개로 총 110개의 논문이 검
색되었다. 이 중 중복문헌, 학위·학술지 논문이 아닌 경
우, 원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학술대회 발표 자료인 
경우를 제외한 총 25편을 최종 분석대상 문헌으로 선정
하였다.

2) 분석 기준
최종 선정된 논문의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연도별 학술지 동향
연구의 수행 시기를 5년 단위로 구분하였고, 게재연도

를 중심으로 학술지 분야를 분류하였다. 학술지 분야는 
의료·복지, 교육, 디지털·미디어, 체육, 기타로 구분하였
다. 

(2) 연구 방법별 동향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사연구, 복합 연구(2가지 이상 

유형), 질적 연구, 실험연구, 기타(문헌, 도구 개발 등)로 
분류하였다.

(3) 연구대상별 동향
학령기(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년기, 

노년기, 취약계층, 기타로 분류하였다.

(4) 전공 분야별 동향
전공 분야별 의료, 사회복지, 교육, 체육, 기타로 분류

하였다.

(5) 전공 분야에 따른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주요 개념
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초기 분류에 MS Excel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S Excel 프로그램의 추가기능
(MS Excel add in)을 이용하여 분석 기준에 따라 실수
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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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database search (n=110)

NDSL        (n=24)
Google Scholar  (n=19)

DBpia       (n=18)
KISS         (n=18)

RISS        (n=18)
NAL         (n=13)

Duplication article removed
(n=65)

Records after duplication removed
 (n=45)

articles after duplication removed 
(n=17)

Full-text articles included in review
 (n=28)

Articles excluded
Not a full-text article (n=3)

Total 25 studies for final inclusion

Fig. 1. Floe diagram of study selection process

2.5 연구의 제한점
문헌 선정을 위해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기 때

문에 해당 기간에 출판된 논문 전수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3. 연구결과

3.1 사회적 건강 개념을 다룬 연구의 학술지 분야 분포
사회적 건강을 연구한 논문의 연도별 학술지 분야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의료복지와 기타 영역이 7편
씩으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미디어 5편, 체육 분야 4편, 
교육 영역 2편이 게재되었다. 

3.2 사회적 건강 개념을 다룬 연구의 연구 방법 분포 
사회적 건강의 연도별 연구 설계 분류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실시된 방법은 조사연구가 19편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하게 연구 방법으로 제시
되고 있었다. 실험연구와 질적 연구는 2016년부터 파악
되기 시작하였으며, 도구 개발, 학위논문 등의 기타 연구
도 같은 시기에 활발하게 수행이 되었다.

3.3 사회적 건강 개념을 다룬 연구의 연구대상 현황
연도별로 선정된 연구대상을 분석해 보면 <Table 3>

과 같다.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로 분류한 생애 주기별 전체를 대상으로 시
행된 연구는 5편으로 조사되었다.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
로 시행된 연구는 초등학생 1편, 고등학생 1편 대학생 1
편으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성인 대상연구는 4편,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수행된 논문은 2편으로 파악되었다.

3.4 사회적 건강 개념을 다룬 연구의 전공 분야 현황
사회적 건강을 연구한 연도별 전공 분야의 현황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간호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편, 2016년부터 2021까지 4편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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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field Medical and welfare Education Digital and media Physical education Etc. Total 

2011-2015 3(33) 1(11) 2(22) 2(22) 1(11) 9
2016-2021 4(25) 1(6) 3(19) 2(13) 6(38) 16

Total 7(28) 2(8) 5(20) 4(16) 7(28) 25

Table 1. Distribution of academic journals by year of publication

Year/method  Experimental Qualitative Research Composit
(More than 2 methods) Etc. Total 

2011-2015 9 9

2016-2021 2(13) 1(6) 10(63) 3(19) 16
Total 2(8) 1(4) 19(76) 3(12) 25

Table 2. Distribution of research methods by year

Year/subjects
School age

Adult Elders Vulnerable Etc. Total 
Elementary Middle High University

2011-2015 1(11) 3(33) 1(11) 3(33) 1(11) 9

2016-2021 1(6) 1(6) 3(19) 5(31) 2(13) 4(25) 16
Total 1(4) 1(4) 4(16) 4(16) 8(32) 2(8) 5(20) 25

Table 3. Current status of research subjects by year

Year/major Nursing Social welfare Physical education Etc. Total 
2011-2015 5(56) 1(11) 2(22) 1(11) 9

2016-2021 4(25) 5(31) 4(25) 3(19) 16
Total 9(36) 6(24) 6(24) 4(16) 25

Table 4. Current status of major field by year

Main research concepts Nursing Social 
welfare

Physical 
education Etc. Total 

1. Family/friends/school/society 1 1(4)
2.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family conflict/social participation satisfaction 1 1(4)

3. Empathy/argument/self-regulation/cooperation 2 2(8)
4. Strengthen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 1(4)

5. Help provider existence and nonexistence/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discrimination experiences 1 1(4)

6. Community service/to respect other people's rights/interpersonal relationships 1 1(4)
7. Social relationship/interpersonal competencies 1 1(4)

8. Social support 3 1 4(16)
9. Determinants of social health 1 1 2(8)

10. Social isolation 1 1(4)
11. Social role performance/self-confidence 1 1(4)

12. Social capital/informal networks/normality and reciprocity 1 1(4)
13. Social participation/social network 1 1 2(8)

14. Character/personality 2 2(8)
15. Achievement motivation/socialization/self-esteem/morality 1 1(4)

16. Income/education/job/asset/spouse etc. 1 1(4)
17. Concession/friendship/good habits/solidarity/interpersonal relationships 1 1(4)

18. Perceived severity/perceived vulnerability/perceived benefit/social norms 1 1(4)

Total 9(36) 7(28) 5(20) 4(16) 25

Table 5. Main research concepts of social health, according to major field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7호, 2022

108

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었다. 사
회복지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 후반기에는 1편
으로 진행된 논문이 거의 없었으나, 2016년부터 2021년
에는 5편으로 증가하였다. 체육 분야 6편, 기타 4편으로 
분류되었다.

3.5 전공 분야에 따른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주요 개념
분석대상 25편의 문헌에서 전공 분야에 따라 사회적 

건강과 관련하여 연구된 개념들은 <Table 5>와 같다. 그
리고, 전공에 구별 없이 연구에 사용된 핵심 개념을 시각
화하여 제시하였다<Fig. 2>. 간호 분야에서 사회적 건강
과 관련된 논문에서 사용된 변수는 사회적 지지 3편, 공
감/주장성/자기조절/협동성 2편, 대인관계 강화, 사회적 
관계/대인관계 역량,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 사회적 고립
감 1편씩이 파악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가족 갈등/사
회참여 만족도, 도움 제공자 유무/사회적 활동 참여 여부
/차별 경험, 사회봉사/타인 존중/대인관계,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 사회적 자본/비공식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
성, 사회참여/사회적 관계망, 소득/교육 수준/직업/자산
/배우자 등을 개념화하여 각 1편씩 연구를 수행한 것으
로 나타났다. 

체육 분야에서는 성격/인성 2편, 가족/친구/학교/사
회, 성취동기/사회성/자아존중감/도덕성, 양보심/우정/
좋은 습관/단결력/대인관계를 개념으로 구체화한 논문이 
1편씩이었다. 

기타 분류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변수는 사회적 지
지, 사회적 역할 수행/자기 신뢰, 사회참여/사회적 관계
망,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이익, 사회규
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 Word cloud of research concepts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사회적 
건강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연도별 
개재된 학술지, 연구 방법, 연구대상, 전공 분야에 따라 
사용된 주요 개념을 확인하여 추후 간호학과 관련한 사
회적 건강의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학술지별로 게재된 사회적 건강에 관한 논문
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사회적 건강과 관련하여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의료·복지와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많은 수
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이는 위의 분야들의 학문적 성
격이 주로 개인의 건강과 안녕 유지를 목표로 하므로, 타 
학문보다 상대적으로 건강에 기초하여 진행된 연구가 수
적으로 많아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를 실증
적 자료로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분류된 논문과 온라인 학술 데이터베이스(DB)에
서 찾을 수 있는 목록만을 살펴보아도 사회적 건강으로 
개념을 정리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으며, 대부분 
연구주제를 기반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분석
을 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건강에 대한 개념의 
체계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사회적 건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두 번째, 사회적 건강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가 많았고, 질적 연구의 비율은 낮았다. 양적 
연구 중에서도 실험연구의 수행률은 낮았으며, 조사연구
에 편중되어 있었다. 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 역시 
조사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사회적 건강이 단일화된 하나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의 외부와 내부
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1,20]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하부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
한 변수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조사연구 위주로 수
행된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동향 연구나 문헌고찰 등 
사회적 건강에 관한 분석적 연구는 타 학문이나 간호학 
분야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연구의 시행은 꾸준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이며 선행된 연구의 부족으로도 설
명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논
문의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건강에 대한 범주를 규명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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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가장 많았고, 학령기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수행된 연구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연구대상으로 실시된 논문들은 생애 
주기에 따른 과업과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의료 영역과 관련성 및 영향 요인을 찾고자 하는 내용으
로 이루어져 있었다. 개인의 신체·정신의 건강은 사회적 
환경인 세대별, 직업군, 재무 상태, 지역 등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21]. 따라서 대
상자의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건강성을 위한 예측지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를 근거로 각 개인에 알
맞은 환경적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변
수를 구체적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Pandemic) 
시대에 일반 직장인과 직장인이지만 보건 의료업에 종사
하고 있는 간호사는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적 특성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차원이 아닌 각 대상에게 
맞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함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네 번째, 사회적 건강에 관한 연구를 활용한 전공 분
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학과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 
빚어진 다양한 사회문제들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
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간호학 분야에서도 사
회적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과 주제를 가진 학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은 사회적 건강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나,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실이므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학적 특성을 강조한 관심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연구의 진행 시 사회적 건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명확한 학문적 경계는 필요하며, 구체
적으로 분류된 경계는 대상자들에게 의미 있는 간호 서
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22], 간호학적 개
념의 정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인정될만
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공 분야에 따라 사용된 사회적 건강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구분 없이 사회적 건강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개념을 
분석하였는데, 간호학 분야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공감, 주
장성, 자기조절, 협동성을 주요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었

다. 현재까지 수행된 간호학 분야에서 사회적 건강과 관련
된 연구들은 사회적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수정·보완하거나 의미가 통하는 유사 개념을 측정
하는 등 그 조작화된 적용이 모호하므로[23,24] 이상에서 
조사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간호학적 측면의 요소가 반영
된 도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이 필요할 
것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사회적 건강
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간호 분야에
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의료·
복지 영역에서 수행된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
부분 조사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노인을 대상
으로 수행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 간호학 분야에서도 사
회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는 있
었으며, 자주 사용된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변수들은 사
회적 지지와 공감, 주장, 자기조절, 협동심으로 확인되었
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적
으로 타당한 사회적 건강에 관한 개념화를 위하여 조금 
더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구체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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